
2026년도 재정운용 여건
▍세입여건 ▍
 ❍ (자체수입) 내수경기 회복 및 세입관리 내실화 등으로 세입여건 

전반적 개선 예상되나 불확실성 상존

   - (지방세) 내수경기 일부 회복, 지방세와 연계된 국세 규모 증가등으로 

지방세입 여건 개선이 기대되나, 경기회복 속도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

   - (세외수입)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, 지방세외수입 관리

체계 내실화,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

 ❍ (이전수입) 기업실적 호조, 내수중심 경기회복 등으로 국세 수입 

여건이 개선되어 이전재원의 완만한 증가 예상

   - 단기적으로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국세수입 여건도 개선되어 

이전재원 증가 예상되나 경기회복 속도 등에 따라 증가폭은 불확실

   - 중기적으로 내수 중심 경기회복 등에 따라 국세수입 증가세 유지

되면서 자치단체 이전재원도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

▍세출여건 ▍
 ❍ 지역경제 회복 및 성장, 인구변화 대응, 양극화 완화 등 구조적 문제 

대응을 위한 지출소요 증가 전망

   - (지역경제 회복) 어려운 경제여건 고려, 주민체감 경기를 회복하고 

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 요구

   - (인구구조 변화 대응)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연금‧의료 등 복지지출 

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예상

   - (양극화 완화) 청년‧지역‧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

재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될 전망

 ❍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,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

위해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

   - (지출구조조정) 사업의 타당성‧효과성 등 재검토, 성과가 낮거나 

관행적인 사업은 과감히 정비‧폐지하여 재정여력 확보

   - (성과중심운용) 절감된 재원을 성과가 높고 핵심적인 과제에 적극

적으로 투자하여 재정효과 극대화



2026년도 재정운용 방향

▍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▍
 ❍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적극 투자

   - 민생안정·경제활력 사업 등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하고, 예산 편성 

시부터 사업 계획을 충실히 수립

   - 사업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사업에만 효율적으로 편성

 ❍ 가용재원 적극 발굴 등 재정역량 총동원 

   - 회계·기금 간 예수·예탁을 통해 장기 적립·예치되는 재원이 없도록 

적극 활용

 ❍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한 이월 불용 최소화

   - 예산 집행률과 더불어 집행규모 관리 병행, 집행계획 사전 수립 

및 애로사항 사전 검토·협의 추진 

   - 추경시 편성한 사업을 관행적으로 명시이월 요청하지 않도록 

사전 검토 강화, 사고이월 승인시 집행 가능성 엄밀히 판단

 

▍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관리 ▍
 ❍ 원점 재검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

   - 추진 중 사업이라도 집행이 더디거나, 유사·중복적 사업은 소요

예산과 진행 가능성을 재검토하여 통·폐합 또는 사업방식 변경

   - 자체 대규모 사업은 타당성조사 등을 통한 사업 추진의 적정성 

재심사

   - 관행적 홍보비·출장비·행사비 등 절감하여 공공부문 효율화 도모 

 ❍ 성과평가에 기반한 예산편성 및 재정사업 관리

   - 성과등급 할당 및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의 예산삭감 철저 관리, 

성과평가 및 환류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·포상 적극 지원

   


